가족愛날 행사
1406김지효
5월16일 토요일 오전 9시 송산 유원지에서 가족애날 행사를  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 있는 가족과의 나들이에 많이 어색해 오는 차 안에서 귀를 막고 노래를 들으며 갔다. 
목적지에 도착 하니 친구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계셨다.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들과 만나 마음이 편해졌고 말도 더 많아졌다. 
 사실 나는 아버님(?)들은 별로 안 오실 줄 알았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있는데 아빠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서로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아빠에겐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버님들도 많이 오시고 같은 조인 선경이네 아버지도 오셔서 함께 하기로 했다 아빠한테 오지 말라고 해서 죄송했다.
 간단한 인사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보물찾기였다. 문제가 생겨 다른조 보다 늦게 출발한 우리 조는 노력했지만 '미강이와 데이트권' 을 찾는데서 멈췄다. 분명 보물찾기인데 숨겨진것은 보물이 아니였다. 그 다음 사진을 찍는 미션이 있었는데 사진찍는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는다행인(?) 미션이였다. 그 미션이 아니였으면 아마 사진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미션 중 가족하면 연상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것이 있었다. 우리조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울타리안에 들어가있는걸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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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날 우리가 준비한 부모님들께 궁금한 것들을 적은 질문지를 부모님들 께서 읽으시고 답변해 주시는 시간이 왔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답변 해주시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조별로 한 분의 부모님들만 답변해 주셨다. 우리 조에서는 우리아빠가 답변해주셨다. 아빠의 질문지에는 '가장힘들었을떄 어떻게 극복했나' 라는 질문이 적혀있었다. 아빠는 "할머니의 영향이 컸고, 가족들이 있어 힘이 난다" 라고 답해 주셨다.
 행사가 끝나고 단체사진과 조별로 사진을 찍은 후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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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갈때 차 안 분위기는 도저히 출발 할 때와 같은 차 인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
친구들 이야기로 시작해 사적인 이야기까지 집으로 갈때까지 이야기가 끊기지 않았다. 
2시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 였지만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인거 같다. 
 2,3학년보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1학년 일때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거나 외식을 하고 그것마저 안된다면 집에서 라도 더 많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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